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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멋있어 보입니다. 사람은 

정신 값이고 돼지는 고기 값입니다. 사람은 정신 못 

차리면 바로 넘어집니다. 바로 쓰러집니다. 

여름에는 머리를 바짝 깎았었는데 겨울이니까 머리

를 기르고 있습니다. 

내 얼굴이 원래 흰편 이었는데 요즘 운동하느라 햇

빛 받아서 그을렸습니다. 여기서도 자유롭게 살고 있

습니다. 중국과 다릅니다. 중국과는 한 30년 차이가 

있습니다. 한국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이고 민주

주의 국가입니다. 사람 잘 대해주는 것은 일본 보다 

도 더 앞선 것 같습니다. 잘들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

다. 

캠퍼스 전도 할 때 골고루 잘 하고 미술 하는 사람

들 중에 끝까지 미술로 갈 사람들은 연습을 많이 해

야 됩니다.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내가 해봐서 

압니다. 줄기차게 자기 분야의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

니다. 그러나 다른 것도 해 보십시오. 그것만 계속 

갈 수 도 없습니다. 대학교 농대 나왔어도 정치하는 

사람도 있고 종교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

습니까? 그것을 자기가 잘 판단해보고 잘 해나가야 

합니다. 그런데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교회를 다

니고 있습니다.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? 기도하면 

됩니다. 나도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원래 세

상에 있을 때 시골서 과일나무 가꾸고 꿩도 기르고 

돼지도 기르고 해서 때가 되면 잡아먹으며 그렇게 

살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다른 

길로, 신학의 길로 키우셨습니다. 

중고등부 학생들도 기도에 관한 걸 가르쳐야 합니다. 

평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될 인생들이니까 기

도에 대해서 꼭 가르쳐줘야합니다. 기도가 무엇입니

까?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

다.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. 악

착같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. 

기도를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. 양떼들을 저 벌판에 

갖다 놓고 거기에 배고픈 이리, 늑대, 사자들이 왔다 

갔다 하는데 목자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? 불꽃같은 

눈으로 살피듯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

것입니다.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. 

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도 해주지만 여러분들

도 기도해주십시오. 그리고 아픈 사람도 본인이 본인 

기도를 해야 됩니다.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

사가 일어나니까 알게 됩니다. 

남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많

이 가르쳐야 됩니다. 나는 나를 많이 가르쳤습니다. 

나를 가르치는 시간을 20년 정도 별도로 시간을 내

어서 가르친 것입니다. ‘이렇게 해라’ ‘저렇게 해라’ 

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혔습니다. 정신적인 것, 사상

적인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를 

늘 살펴야 됩니다. 자기를 못 살피면 안 됩니다. 나

도 살피고 남도 살피고 해야 됩니다. 자기신앙을 자

기가 먼저 잘 살펴야 됩니다. 정신이 문제입니다. 그

런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잘 모릅니다. 정신이 오

락가락 하다가 영이 먼저 정신이 먼저 놓는 것입니

다.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습니다. 사람

이 영이 없다면 짐승 우리에 떨어질 것입니다. 

목회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십시오. 좀 패기 있게 

해보십시오. 몇 백 명씩, 몇 천 명씩 이것을 왜 못합

니까? 나는 길거리에서 따르는 사람을 몇 백 명, 몇 

천 명씩 깔아놓고 다녔습니다. 아무데나 가라고 하면

서 천주교 가려면 가고 장로교 가려면 가고 옆의 교

회로 가려면 가라고 하면서 깔아놓고 다녔습니다. 나

는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노방전도하면서 다

녔습니다. 교역자가 악착같이 노방전도하고 다니면 

1년이면 몇 백 명 금방 됩니다. 교인들 수 십 명, 수 

백 명 있어도 몇 명전도 못하지 않습니까? 확확 밀

고 나가야 합니다.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청년들 전도

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? 

중고등 학생은 한 명씩 전도해 오라고 이야기하면 

그냥 합니다. 100명 200명 하는 건 쉽습니다. 사람 

감동시키면 됩니다. 그 만큼 실력 있습니다. 사람 보

면 실력 있어 보이지,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, 

뭘 돕기 원하지 그러면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이 오

지 않겠습니까?

어린애가 주는 것은 요만큼 줍니다. 어른이 주면 더 

많이 주고 회사 사장이 주면 더 큰 것 주고 하나님

이 주면 수 천 배, 수 만 배 영원하게 주십니다. 

외국 가서 선교하더라고 그 나라에게 계속 있지 말

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십시오, 한국에서 하는게 최

고입니다. 나도 외국에서 하다가 왔지만 외국도 되긴 

됩니다. 되는 곳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약합니다. 

외국에서 한 명하면 한국에서는 20명 이상 할 수 있

습니다. 

가족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. 천국 가

서 자기 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영원히마음이 아프

지 않겠습니까? 영원히 사는데 다시 복귀가 없습니

다. 내가 새벽에는 깨는 데로 2시나 3시부터 6시까

지 기도하고 저녁7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합니다. 새

벽에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‘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

합니다.’ 하는데 순간 앞에 뭐가 보이더니 천사가 딱 

떠났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한다 소리에 빨리 

가야한다며 순간 떠났습니다. 


